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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지도자, 오늘의 지도자   
우리의 선교 이야기
2025년 미국장로교 청소년 연합수련회(Triennium)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연사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에시남(21세)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빠져 들었습니다.
그녀를 사로잡았던 그 폐회 기조연설자는 미국장로교 연금국의 사역 혁신 담당 부총재인 제리 캐넌 박사였습니다.  그 설교는 에시남을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텍사스주 어빙의 우드헤이븐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받은 뒤, 과거 우드헤이븐에 속해 있던 가나인 새예배 공동체였던 코버넌트 커뮤니티 장로교회로 옮긴 에시남은,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은 젊은 성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특히 당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캐넌 박사님께서 정말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라고 에시남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우리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차츰 우리의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연합수련회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미국장로교 청소년 연합수련회는 미국장로교가 컴벌랜드장로교회 및 미국 컴벌랜드장로교회와 협력하여 주관합니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로 구성되며, 2025년에는 텍사스주 킹스빌의 장로교 팬아메리칸 학교에 재학 중인 콜롬비아, 멕시코, 한국 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2025년 행사는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한 첫 번째 청소년 연합수련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장로교의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은 에시남을 비롯한 수천 명의 청년들이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이어져 온 소중한 장로교 전통인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은 그동안 소수 인종 공동체 인재를 양성하는 장로교 산하 학교와 대학들에서 소수 인종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 개발과 교육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장로교 연금국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의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직 및 은퇴 교회 사역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신앙을 양육하는 사역 — 이를테면 청소년 연합수련회와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 과 함께 위기에 처한 아동을 위한 사역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던진 세 가지 부르심 —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라" — 은 미국장로교의 세 가지 특별헌금 모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중 "겸손히 행하라"는 명령은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에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또래의 청년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투자입니다"라고 에시남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투자인 동시에, 바로 지금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미래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오늘의 지도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진실한 의미를 지니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기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청년들이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청년들 안에 정의와 인자와 겸손한 삶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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